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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통적인 환경에서 데이터 생명주기는 데이터-정보-지식-지혜 전환과정으로 요약된다. 반면에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생명주기는 데이터-통찰-실행 전환과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전환과정의 차이점은 데이터 

생명주기를 지원하는 데이터 자원 관리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데이터 자원 관리와 

비교하여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데이터 자원 관리를 연구한다. 특히 빅데이터 자원관리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를 

제안한다. 
 

■ 중심어 : 빅데이터, 데이터 자원 관리, 데이터 생명주기, 데이터 레이크

Abstract

In traditional environments we have called the data life cycle DIKW, which represents data-information-knowledge-
wisdom. In big data environments, on the other hand, we call it DIA, which represents data-insight-a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ata life cycles results in new architecture of data resource management. In this paper, we study 
data resource management architecture for big data environments. Especially main components of the architecture are 
proposed in this paper.

■ Keyword : Big Data, Data Resource Management, Data Life Cycle, Data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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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자원은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 
데이터 자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초기에는 

하드웨어 자원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시간

이 지나면서 실제로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소프트

웨어 자원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에 적용

된 소프트웨어 자원에 따라 기업 생산성에 확실

한 차이가 생겼으며, 모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자원에 집중하였다. 또한 잘못된 소프트웨어 자

원은 엄청난 기업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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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스맥,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데이터 

대폭발

점을 인식하기도 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업무가 

정보화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

이터 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데이터 자원

을 연계하고 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하게 되었고 데이터 자원을 분석하

여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알리바바 회사의 마윈 회장은 데이

터기술(DT: Data Technology)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면서 데이터 

자원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소위 스맥

(SMAC: Social, Mobile, Analytic, Cloud의 약자) 
환경이 도래하면서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관리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기

업들은 과거에 고객 거래 데이터 등의 구조적 

데이터만을 관리하고 분석하였으나, 최근에는 

고객 접촉데이터 등의 비구조적 데이터도 관리

하고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였던 여

러 가지 사례가 제시되었다.
미래 정보기술 환경을 예측해보면 데이터 자원 

관리는 더욱 중요해진다. 시스코(CISCO) 회사

의 챔버스 회장은 ‘2020년에는 25억 명의 사람

과 37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2030
년에는 50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하였다. 사물인터

넷과 빅데이터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2가지 축

이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앞에서 센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생성해 낼 것이고 빅데이터는 

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여 사

물인터넷이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결국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두 축이 시너지

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의 데이터 자원 관

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환경하에서 데이터 

자원 관리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

적인 데이터 생명주기와 빅데이터 환경하의 데이

터 생명주기를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데

이터 자원 관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빅데이

터 자원관리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를 제안한다. 

Ⅱ. 데이터의 이론적 고찰

2.1 데이터 기술의 역사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지난 50년간 데이터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요 

거래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관리시스템

(FMS: File Management Systems), 다양한 거래데

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관리시

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s), 그
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중복성을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Data Model), 업무 

처리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

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수많은 

데이터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업 지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체계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Business 
Intelligence) 등의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주로 기업 데이터이면서 구조화된

(structured) 데이터에 집중되었다.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BPR, ERP, 6

시그마 등의 경영혁신 기법이 일반화되면서 데

이터 기술보다는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시스템개발 방법론도 데이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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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 기술의 역사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분류

<그림 3> 데이터 품질관리의 역사

심보다는 프로세스 중심의 방법론이 활성화 되

었다. 실질적으로도 구조화된 데이터 기술 수준

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데이터 아키텍처와 데이터 품질에 

대한 연구만이 활성화되었다.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대 중반부터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아마존과 구

글은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고 그 당

시 대표적인 기술이 구글의 ‘빅테이블’과 아마존

의 ‘다이나모’이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오픈 환경

의 분산처리시스템으로 일반화되었는데 하둡이 

대표적이다. 하둡을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활용

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페이스북이 있다. 페이스

북은 하둡을 비롯한 오픈소스(Open Source)를 적

용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다. SNS 데이터 

분석은 하둡 위에 하이브(Hive)로 구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이

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

석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

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은 수집 기술, 처리 

및 저장 기술, 그리고 분석 기술로 구분된다.

2.2 데이터 품질관리의 역사

데이터 품질관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용자

(User) 관점에서 시작하여 모델러(Modeler) 관점

으로, 아키텍트(Architect) 관점으로, 그리고 최근

에는 거버너(Governor) 관점으로 발전되었다. 처
음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

기 위해서 데이터 값을 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값을 개선해도 결국 데이터 구조를 개선해야 근

본적인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데이터 

값보다 데이터 모델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각 업무영역에서 데이터 

품질이 높여졌지만, 전사 차원의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는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가 중요해졌다. 
전사차원의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아키텍처와 함께 데이터 거버넌

스가 필요해졌다. 최근에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

함에 따라, 구조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데이터를 위한 품질관리도 중요해졌다.

2.3 정보자원관리와 데이터 아키텍처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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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그림 5> 일반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ment) 개념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
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

다. 그 이유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화가 많이 

될수록 정보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정보자원관

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정보자원관리를 지원

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라는 기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엔
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업무아키텍처, 응용아키

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로 구성되

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는 5개의 뷰

(view)로 구성된 공공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법제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4가지 아키텍처 중에서 데이

터 아키텍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업무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정보시스템 기술 등은 지속적으로 변하지만, 데
이터 구조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데이터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은 아무

리 기업 환경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타 아키텍처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복잡하지 않다. 즉, 데이터와 관련되

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조는 매우 복

잡하지만, 데이터 구조는 간단하다. 세 번째 이유

는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분석 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비즈니스 분석을 위

해서는 데이터 자원의 가시정이 가장 중요하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최상위의 개괄적인 수준

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준까지 데이터에 관

한 모든 구조를 통합하여 연계하고, 업무 및 기

술들 타 아키텍처와의 전체적인 관계를 정립한

다. 즉, 기업의 전사 데이터 모델을 5개의 계층

으로 구분하여, 개괄 데이터 모델,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

터베이스로 보여준다.

Ⅲ. 데이터 생태계의 변화

3.1 전통적인 환경하의 데이터 생명주기

전통적인 데이터 생명주기는 DIKW(Data, In-
formation, Knowledge, Wisdom)이다. 데이터를 

가공하면 정보가 되고, 정보가 축적되면 지식이 

되며, 지식이 일반화되면 지혜가 된다는 것이다. 
지혜를 갖추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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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통적인 데이터 생명주기

<그림 7> 전통적인 데이터 생명주기 구현방안들

터는 최종적으로 의도한 행동을 이끌어낼 때 목

적을 달성하게 된다.
기업 또는 기관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하

는 것은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

은 데이터 웨어하우스(DW: Data Warehouse)와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데이터 웨

어하우스는 거래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관하고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지식관리시스템은 거래 데이터로 기록할 수 

없는 경험이나 사례들을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

도록 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지식관리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많은 

데이터와 지식을 제공했음에도 구성원들이 조

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영업 성공사례를 지

식으로 등록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지만 

잘 활용되지 않았다.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분

석해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도 현장의 영업 

직원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행동

하고 있다. 

전통적 데이터 생명주기가 원활하게 작동하

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다. 데이터 

발생 시점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정보로 제

공되기 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사람이 

정보를 확인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지혜로 바뀌

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기간의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발생 시점의 상

황은 실제 행동할 시점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자료에서 정보로 가공된 이후에 지식으

로 넘어가는 과정이 단절되어 있다. 정보가 제

공하는 의미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제공한 후에 유용한 지식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환 과정은 사람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개인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에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기업에 유리한 행

동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신에

게 유리한 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부서 

수준에서도 각 부서의 최적이 전체 회사의 최적

으로 결과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유리한 행

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높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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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3.2 빅데이터 환경 하의 데이터 생명주기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첫째, 모든 상황이 데이터로 기록된

다. 전통적 데이터 환경에서는 거래의 결과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빅데이터 시대에

는 사람의 위치와 생각, 의견 등이 기록된다. 기
계의 상태는 센서에 의해 감지되어 기록된다. 
온도, 습도, 강우량 등 날씨도 순간순간 기록되

고 있다. 전통적 데이터 환경에서는 현상의 10% 
정도가 기록되었다면, 빅데이터는 나머지 90%
의 대부분이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

주, 더 빨리 알 수 있다. 
둘째,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전통

적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는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발생한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으려면 수 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

였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

트웨어의 비약적 발전으로 아무리 큰 데이터라

도 보관하고,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발생을 바로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셋째,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 

데이터 환경에서는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빅데이

터 시대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

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외부의 

데이터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외부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
위터, 블로그 등을 보다 많이 이용함에 따라서, 
일반 대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소셜데

이터 분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데이터 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데이터 

생명주기는 DIA(Data, Insight, Action)로 바뀌고 

있다. 기업 내부 및 외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바

로 통찰(insight)을 얻는다. 분석을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면, 통찰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자동으

로 실행할 수 있다. 전통적은 분석은 사람이 수

행하는 방식이지만,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분석 

모듈을 미리 만들어서 데이터가 도착하면 자동

으로 분석 모듈이 실행되고 분석 결과 값에 따

라 어떤 행동을 실행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분
석 결과 값에 따라 필요한 행동이 실행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행동까지 즉시 처리되는 프로세

스가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8> 빅데이터 환경하의 데이터 생명주기

빅데이터 환경의 데이터 생명주기를 구현하

는 대표적인 방안은 분석모형 개발과 분석모형 

내재화이다. 분석모델 개발은 분석 주제와 확보

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석기법을 

선정한다. 분석기법 적용 타당성에 따라 선정되

었던 분석 모델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분석모델

로 대체한다. 분석 모델의 성능은 한 번의 시도

로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에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석모델의 

성능은 진화한다.

<그림 9> 빅데이터 생명주기 구현방안

분석모형 내재화는 분석모형을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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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데이터 생명주기 비교

에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 프로세스 혁신이 기

존 프로세스를 없애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출

하는 것이었다면, 최근 프로세스 혁신은 기존 

프로세스에 분석모형을 내재화시켜서 지능화하

는 것이다. 즉, 분석 모델 결과 값에 따라서 수행

해야 할 행동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3.3 데이터 생명주기 비교 분석

전통적인 환경의 데이터 생명주기에는 온라

인프로세스와 오프라인프로세스의 연계로 이루

어진다. 예를 들면 데이터 생성에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기도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를 활용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분석을 별도로 

하고,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지식을 지

식관리시스템에 추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면 사람이 직접 액션을 수행한다. 
반면에 빅데이터 환경하의 데이터 생명주기

는 대부분 온라인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센서를 통해 직접 데이터가 전달되거나 웹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자동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분석되어 통찰을 주며, 많
은 경우에 직접 액션을 취한다. 예를 들어 알파

고의 바둑 대국을 보면, 상대방 데이터를 자동

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와 축적된 데이터

를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데이터 생명주기를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주기시간이 수주에서 수개

월이었다면 수초에서 수시간으로 변화된다. 데
이터 원천 차원을 보면 구조적인 데이터만을 다

루었다면, 반구조적인 데이터, 비구조적인 데이

터를 다룬다. 분석 모형 측면에서 보면, 통계분

석이 주로 활용되었다면, 마이닝, 시각화, 최적

화, 머신러닝 기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의 분석은 전통적 환경 분석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련성

(relevance)이 대폭 향상된다. 관련성은 원인이 

되는 사건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상황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가 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원하

는 상품을 권유했다면 관련성이 큰 것이다. 마
케팅 캠페인에서는 관련성이 높으면 전환률

(conversion rate)이 높아진다. 기업 경영 활동에

서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보다 광

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객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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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데이터만으로 권유할 상품을 찾아냈다면, 빅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는 고객의 위치와 상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

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기민성(agility)이 높아진다. 전통적 분석

은 데이터 처리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된 원

천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모으고 다시 분

석을 위한 데이터 마트로 만드는 과정에 1주에서 

한 달까지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입수하여 행동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가 없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다량의 데이터를 하둡 등의 

병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통합할 

수 있다. 또한, 메인메모리 DBMS 기술을 이용함

으로써, 생각의 속도(speed of thought)로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벤트처리 기술을 적용한다면, 
특정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미리 만들어진 분석 

모듈이 작동하여 결과를 생성하고, 결과 값에 따

라 프로세스가 즉시 수행될 수도 있다.
셋째, 분석 능력은 전략적 무기(strategic weap-

on)가 된다. 전통적 분석 환경에서 기업의 분석 

능력은 주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었다. 데이터의 

한계와 분석 결과의 관련성과 기민성이 낮은 수준

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는 데이터에 의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동종 기업이라면 보다 

우수한 분석 모듈을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뛰어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 그 결과

로, 기업의 분석 역량은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효과성에 따라 좌우된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데이터 분석 역량이 

되는 셈이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특정 비즈니

스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정 비즈니스 영역의 분석과 활용은 시

간이 지나면서 폭과 깊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특정 비즈니스 영역의 분석과 활용

에서 도출된 결과 데이터가 다른 비즈니스 영역

의 데이터와 융합되면서 새로운 관점의 분석과 

활용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가 개

방되면서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하거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

통적인 데이터 생태계가 서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림 11>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 도래

Ⅳ. 데이터 자원 관리의 변화

4.1 전통적인 환경하의 데이터 자원 관리

전통적 환경하의 데이터 생명주기를 고려할 

때, 실세계에서는 데이터와 정보 개념은 활성화

되었으나 지식 개념은 활성화되지 못 하였다. 
대부분 기업들은 관계형 DBMS, 데이터 웨어하

우스, ETL, SQL OLAP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사용자가 업무를 처리하

면서 DBM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갱신한다. 갱
신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에 축적된다. 사용자는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다차원 분석을 하거나 통계 분석하여 지식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시스템 구조에서

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핵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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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통적 환경하의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 아키텍처

<그림 13>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의 관계

시스템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아키

텍처는 이미 일반화되었다. 제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아키텍처는 최상위의 개괄적인 

수준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준까지 데이터에 

관한 모든 구조를 통합하여 연계하고, 업무 및 

기술들 타 아키텍처와의 전체적인 관계를 정립한다. 
위 계층의 데이터 모델인 개괄 데이터 모델은 주

제영역(Subject Area)으로 관리된다. 중간 계층의 

데이터 모델인 개념데이터 모델과 논리데이터 모

델은 개체관계도(Entity-Relationship Diagram)로 

관리되어진다. 최하위 계층의 데이터 모델은 

DBMS를 활용된다. 즉, 시스템카타로그로 물리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실제 데이터는 SQL 언
어로 관리된다.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구성요소를 보

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즉, 전
략 영역, 모델링 영역, 거버넌스 영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모델링 영역은 주제영역, 개념 ERD, 
논리 ERD, 시스템카타로그, 데이터베이스의 연

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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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빅데이터 환경하의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 아키텍처

4.2 빅데이터 환경하의 데이터 자원 관리

빅데이터 환경하의 데이터 생명주기를 고려

할 때, 지속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데

이터와 비구조적인 데이터의 연계가 가장 중요

하다. 대부분 기업들은 보유데이터 특성, 분석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No SQL, HADOOP, Strea-
ming 등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형태

로 데이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구조적인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 구조를 활용

할 수 있다. 반면에 비구조적인 데이터는 다양

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저장할 수 없다. 비구조적

인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원래의 데이터 형

태로 축적되어진다.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비구

조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사전

을 구성한다. 마스터 데이터 관리는 구조적인 

데이터이든 비구조적인 데이터이든 모든 데이

터 영역의 핵심데이터를 관리한다. 가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구조데이

터로 관리하면서 데이터 레이크의 비구조데이

터도 가상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

이터 환경하의 시스템 구조에서는 데이터 레이

크와 마스터 데이터 관리가 핵심기술이다.

데이터레이크를 데이터웨어하우스와 비교해

보면, 데이터웨어하우스는 현업실무자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가공된 데이터 창고라면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분석자를 위해 가공 전의 원래 

데이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데이터웨어하

우스는 스키마에 따라 데이터 업로드가 된다면, 
데이터레이크는 스키마에 따라 데이터를 검색

한다. 따라서 데이터레이크는 하둡 구조로 저장

되고 관리된다.
빅데이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아키텍

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림 14>에 제시

된 시스템 구조를 기준으로 데이터 아키텍처를 

도출할 수 있다.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와 비

교하여 보면, 개괄데이터 모델과 개념데이터 모

델은 동일하다. 논리 데이터 모델은 비구조화된 

원천데이터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하위 

계층의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

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모델과 완전히 상이하다. 데
이터베이스는 시스템카타로그로 관리하고, 데이

터 레이크는 데이터사전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웨

어하우스는 ETL로 관리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연

계하기 위하여 마스터 데이터 관리가 존재한다. 
구조적인 데이터이든, 비구조적인 데이터이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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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빅데이터 환경하의 데이터아키텍처 구성요소들의 관계

스터데이터를 통해서 연계되고 마스터데이터를 

통해서 품질을 관리한다.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요소와 비교

해보면, 빅데이터 데이터 아키텍처의 구성요소

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사전 등이 추가된다. 데이터 레이크는 구조화되

지 않은 원천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 사전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개

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한다. 마스터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의 구조에 상관없이 전사 데이터

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데이터 자원 관리와 

비교하여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데이터 자원 관

리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 연구는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면, 본 연구는 빅데이

터 환경을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과거에 기업의 일부 비즈니스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수행되었다면, 앞으로는 기업 

전사 비즈니스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전사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아

키텍처는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아키텍처

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각 구성

요소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는 각 구

성요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데이터 

레이크나 마스터 데이터 관리가 타 구성요소와 

연계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업 실무자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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